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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오리진, 내년 '자사주 매입' 적극 검토 중… 주주가치 제고 총력 

▶ 네오리진, 자사주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결손금 보전 추진   

▶ 12월 1일 임시주총 통해 ‘결손금 보전’ 안건 상정 예정 

▶ 주가 안정화 및 주주 가치 제고 위해 노력할 것 

 

[2023-10-26] 네오리진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.  

 

글로벌 선두 게임 기업 네오리진(094860, 대표이사 첸보)은 12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‘결손금 보

전’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. 

 

네오리진은 풍부한 현금성자산(6월 말 기준 약 178억 원, 매도가능증권 약 73억 원)을 보유하고 있음

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이 142억에 달해 요즘과 같이 외부요인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

을 취득할 수 없다. 

 

이에, 네오리진은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2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‘결손금 보전’ 

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. 결손금 보전은 법정 최소 자본금 비율을 초과하는 자본잉여금을 결손금으로 

전환해 보전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의 한 방식이다. 

 

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안정화와 주주 가치 제고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. 금번 임시총회에서 안건

이 통과되면 23년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24년 3월 말 이후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다. 결손금은 

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,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다. 

 

회사 관계자는 “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 시점에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돼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주식 

취득을 통해 주가를 안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 

한편, 네오리진은 매출 상승세로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4% 증가했으며, 물적 분할 및 신규 게임 출

시에 따라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

 

 

 


